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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는 7월 5일(월) 오후 3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정책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 심의 위원회 구성 및 타임오프 개선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 및 타임오프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공무직 처우 및 차별 개선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입법 촉구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 등 한국 노총의 10대 핵심 정책요구를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관련 “올해 인상률 결정의 폭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 정책을 판단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누차 강조한 바 있 다”며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근본적인 정책을 잘 지 켜내는 게 집권여당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 한 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관련 “지금 뇌심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을 법적용 질병에서 제외하겠 다는 정부의 입장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철 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위원장은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경사노위에서는 ‘노동이사제와 근로자 대표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바 있다”며 “현재 각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만큼 하루 속히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한국노총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었는데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많다”면서도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 ILO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의 결실을 얻은 바 있다”고 말했다.��특히 “한국노총이 요구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노동이사제 문제 등을 잘 살펴보겠다”면서 “금융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노동추천이사제와 희망 퇴직 문제도 지금 잘 챙겨보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 허권 상임 부위원장, 정윤모 상임부위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 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전혜숙 최고위원, 윤관석 사무총장, 고용진 수석대변인, 김영호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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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온전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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